
2008년 05월 | 59

국외논문정보

Estima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Hours
Critical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and
Physical Fatigue Symtoms in Japanese Male
Workers-Application of Benchmark Dose Method
(일본 남성에서 육체적/심리적 피로 증상의 발현에대한기준근무시간
평가`-`표준용량법 적용)

출처:̀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cine 50:173-182(2007)

저자:̀ Yasushi Suwazono, Shouji Nagashima, Yasushi Okubo, Mirei Uetani, 

Etsuko Kobayashi, Teruhiko Kido, Koji Nogawa

배경

“Karoshi”는 과로사인데, 일본에서는 최

근, 과도한업무부하와심장및뇌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사이의 관계에 대

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졌다. 하지

만, 일본과 한국에서 행해졌던 일부 연구를

제외한대부분의연구에서긴업무시간의결

과와 주관적인 피로사이의 상관성을 밝혀내

지못했다.

최근에 표준용량(Benchmark dose,

BMD)방법이환경오염의건강위해성평가분

야에서뿐만아니라산업의학분야에서도도

입되고있는데, 노출량이 0인백그라운드수

준에서의건강상장애가발생할확률에서일

정한 증가율(Benchmark response, BMR)

을 야기시키는 노출량으로 정의된다. BMD

의 95% 하한 신뢰구간인 BMDL(Then

lower 95% confidence limit of

Benchmark dose)은“건강상 장애가 관찰

되지 않는 수준”(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을 대신한다.

BMD/BMDL의 장점은 전체 용량-반응 곡

선을그릴수있다는것이다. 근무시간에따

른피로증상에BMD/BMDL 수치를적용하

면 주관적인 피로증상에서 근무시간의 영향

을명확히할수있고, 허용가능한근무시간

의 길이를 결정하는 기준 근무시간을 얻을

수있다. 가장엄격한기준에따르면, 주관적

인피로증상에대한 5% BMR에서의 BMDL

은 10.2~10.8hr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개의회사에서근무하는근로자로부터얻

었으므로동일한방법으로다른집단에서피

로증상에서 근무시간의 영향을 평가하는 일

반화가필요하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화학회사에서얻

은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피로수준과

우울감을 느끼는데 요구되는 근무시간을 계



산하는것이다.

방법

참여자

화학공장에 근무하는 60세 미만의 낮 근

무남성근로자 843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

다. 그중 128명은불완전한응답을하였으므

로제외하여총 715명의근로자가이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하던시기는공장에특이한

변화가없었고일상적이었다. 참여한근로자

중 현재 또는 과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요산혈증의 유병률은 각각 5.5%, 8.4%,

2.8%, 2.1% 이었다.

설문

설문 내용은 크게 정신적/육체적 피로 지

표, 근무시간,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구분하

였다.

정신적/육체적피로지표는자가기입식우

울 척도(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와 만성 피로 증상 지표

(Cumulative Fatigue Symptoms Index,

CFSI)를 사용하였다. SDS는 우울증의 특성

과연관된 20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고, 총

점이 45점 이상이면“양성”, 45점 미만이면

“음성”으로 분류하였다. CFSI는 일본 산업

보건협회의 산업피로 연구위원회에서 만든

“피로의 신체적/심리적 증상 지표”로서 8개

의 하부영역 8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CFSI의 점수를 이

분화하였는데, 레퍼런스집단의 남성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이상을“양성”, 미만은

“음성”으로하였다. 근무시간은한달을기준

으로하였는데, 공장내근무기록지에적혀진

자료는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설문지에 기입

한자료를토대로산출하였다. 근무시간산

출방법은다음과같다.

•일일근무시간

＝한달근무시간/22 근무일수

•한달근무시간

＝(근무일의근무시간×22 근무일수)

＋(공휴일의근무시간×8 공휴일수)

•주간근무시간

＝일일근무시간×5 근무일수

•한달초과근무시간

＝(일일근무시간－8 표준근무시간)

×22 근무일수

생활양식을묻는항목에는결혼상태, 흡연

습관, 규칙적운동유무, 주간알코올소비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간 알코올 소비량

을구하는식은다음과같다.

주간알코올소비량

＝음주횟수/주×음주량(g ethanol)/회

×gou/25g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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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주관적인 피로 증상의 각각의 결과(양성

또는 음성)에 따른 일일 근무시간의 평균과

표준오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적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또

한주관적인피로증상의결과와유의한상관

관계가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

는SPSS version12.0과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다.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44.1세였고, 주간 알코올 소비량은 평균

5.4gou였으며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218.1

시간이었는데, 하루평균근무시간으로계산

하면 9.91시간이었다. 양성/음성 결과에 따

른 두 개의 그룹 간에 우울지표(SDS)와

CFSI 8개의하부영역의평균값은“일반적인

피로(general fatigue)”, “걱정(anxiety)”,

“만성피로(chronic tiredness)”영역에서양

성 그룹이 음성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SDS와CFSI 8개의하부영역중에서근무시

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인자는

우울지표(SDS), 일반적인 피로(general

fatigue), 신체적 장애(physical disorder),

걱 정 (anxiety), 만 성 피 로 (chronic

tiredness)인데, 이요인들의 5% BMR을가

지는BMDL는각각 11.3시간, 9.6시간, 11.6

시간, 10.1시간, 9.8시간/1일이었고, 주간근

무시간으로환산하면 56시간, 48시간, 58시

간, 50시간, 49시간이었으며, 한달초과근무

시간은 72시간, 36시간, 78시간, 45시간,

40시간이었다.

고찰

이연구의목적은화학공장에서얻는새로

운자료를토대로기준근로시간을산출하는

것이었다.

이연구에사용된설문도구인SDS의내적

일치도는 0.82이었고, CFSI 하부영역 각각

의 내적일치도는 0.49-0.81이어서 설문도

구로사용하기에모두적절하였다.

근무시간의 길이는 주관적인 피로증상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근무시간 기준은 주관적인 피로증상에

대한 5% BMR을 가진 BMDL이었는데, 하

루 근무시간으로 9.6-11.6시간이었다. 이것

은 주간 근무시간으로 48-58시간, 한달 초

과근무시간으로서 36-78시간에 상응하며,

이보다긴근무시간을가진근로자에게는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

다.

제공 | 편집위원 노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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